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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 우순옥 U Sunok (Korean, 1958-) 

전  시   제  목 :  잠시 동안의 드로잉 (Drawing for a while) 

전  시   일  정 : 2011년 11월 10일 – 12월 6일 

장            소 : 국제갤러리 1관 1, 2층 (문의: 02-735-8449) 

개  관  시  간 : 월요일-토요일: 10am-6pm,일요일: 10am-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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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작가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우순옥의 개인전 <잠시 

동안의 드로잉>을 개최한다. 그 동안 개념적인 작업으로 한국적 여백의 미를 보여주었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설치와 드로잉, 영상작품으로 그 사색적인 작업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우순옥 작업의 특징은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기보다, 공간이나 시간과 같이 비물질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 일상의 순간적 시간 혹은 먼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꿈 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동안의 

드로잉’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무형의 존재에 대한 흔적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어디에도 없는 곳에 대한 사유,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환상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전시 안내 및 작품 세계 

우순옥 작가의 <잠시 동안의 드로잉>展은 1993년과 2006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세 번째로 갖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먼 동경의 대상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보여주었던 지난 전시에 이어 보다 

사색적이고 시적인 은유의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 있는 텍스트 작업 <우리는 모두 

여행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동안의 드로잉’ 

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 전반에서 그 사유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1층 중앙 공간의 작품 <12편의 신기루>는 각기 다른 12개의 영화필름에서 차용한 영상과 부드러운 들꽃 

식물들을 함께 설치한 작업이다. 작가가 독일 유학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온 영화들 중,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영상 이미지를 선택하여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작품에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의 <노스탈지아>, 베르너 헤어조크(Werner Herzog)의 <파타 모르가나>, 

루치아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Michelangelo 

Antonioni)의 <여행자> 등과 같은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화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화면에는 영화의 

특정한 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영상 클립들은 공통적으로 존재와 부재, 장소와 기억, 판타지와 

이상향에 대한 갈구를 드러내는 순간을 보여준다. 환영으로 존재했다가 금새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이 

이미지 혹은 잔상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를 삶과 동일시하는 작가는, 관람객들이 영상과 자연이 있는 공간 

사이를 마치 미로의 정원처럼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잠시나마 어떤 세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한편, 갤러리 2층의 공간은 사유의 장소로서 작가의 방을 보여준다. 이는 2006년 국제갤러리에서 있었던 

개인전 <아주 작은 집>에서 기억의 장소로서의 작가의 방을 불러왔던 것과 비견될 만 하다. 영상작업 

<예술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작가가 본인의 아틀리에에서 행한 사유의 퍼포먼스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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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영상 속의 작가는 작품을 바라보다가 문득 작업실을 느리게 서성이며 6세기경의 짧은 시 한편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부르듯 읊조리며 발화한다. 이는 작가가 오래 전 보르헤스의 

책 속에서 발견한 윤회사상이 감도는 시로서, 여기서 그는 이전 전시 <아주 작은 집>에서 보여줬듯 

“무엇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심연을 본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다시 

한번 묻는다. 드로잉, 오브제, 퍼포먼스 영상 등으로 구성되는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각자 마음 속의 

이야기를 불러내며 시적 드로잉의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순옥의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달’의 존재는 작가에게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영혼이 사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며 어떤 깨달음의 의미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기원은 이전 작품인 <달-

산책>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추운 겨울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숲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따라오는 밤하늘의 달을 비디오로 찍은 것이다. 이때 가지게 된 “변화무쌍하며 덧없이 

흘러가 부서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의 저편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귀한 본질은 불변하는 

영원과 같은 그 무엇일 것”이라는 성찰은 작가의 이후 작품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전작 <루나 

오아시스>는 달에 소형 우주 온실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접한 이후 이에 대한 상상력을 펼쳤던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NASA에서 찍은 달의 모습을 느리게 반복하여 보여주는 이번 영상작업 <그 곳>은 계속 변화하는 달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순간도 가질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동경을 상기시킨다.  

 

우순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장소, 기억, 존재와 부재, 기다림, 동경과 같은 가치와 의미를 마치 드로잉과 

같이 쓰고 지우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형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미 ‘없는’ 그러나 그 없음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을 환생시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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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노트 

지난 겨울, 베르너 헤어조크(Werner Herzog)의 아주 오래된 영화,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를 다시 

보았다. 마치 신기루 같은 사막에서 광활하면서도 담담하게 펼쳐지는 죽음과 폐허의 시적 엘레지가 너무 

나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무언가 알리려고 하지도, 또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을 실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오래도록 바라다보는 시선의 신비로운 풍경이 주는 강렬한 여운. 

릴케가 노래했던가. 어찌 삶이란 시간은 시작부터 사라져가는 것일까. 잠시 동안의 신기루 같은 삶과 

예술. 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고 싶고 무엇보다 세상을 시적(詩的)으로 만들고 싶으며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대학 시절부터,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30년의 경력 동안 나는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것을 피했고 

덧없고 만질 수 없는,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해왔다. 특정한 대상을 그리기보다는 늘 어떤 

상태, 그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다. 나의 작업은 언어가 잡아낼 수 없는 빔(emptiness)의 상태이고 언어 

이전의 태초의 상태이며 흘러 사라져가는 현실의 그림자와도 같다. 나는 그림이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그 너머 진실을 담아내기 위한 그 무엇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지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예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잠시 동안의 드로잉 Drawing for a while>의 ‘잠시 동안’은 일상의 순간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꿈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듯 나의 

드로잉이란 나의 삶과 예술을 지칭한다. 지난 전시 <달과 그의 친구들 Lunar Oasis>에서 보여줬던 먼 

동경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상상력은 <잠시 동안의 드로잉 Drawing for a while>에서 詩的 은유의 산책을 

한다. 이것은 내 마음의 숨이며 쉼이다. 나는 그 동안 여러 작품과 글을 통해 어디에도 없는 곳에 대한 

사유,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환상과 그리움을 이야기하곤 했다. 

이번 전시 <잠시 동안의 드로잉 Drawing for a while>은 그 근원적인 그리움에 과연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우순옥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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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우순옥(1958-)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후, 1985년 독일로 유학하여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Düsseldorf Kunstakademie)에서 귄터 우커(Günther Uecker) 교수 지도하에 

수학했다. 7년여 간의 독일 유학은 작가의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부터 

그녀만의 창작적 사유가 형성될 수 있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현재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순옥 작가의 최근 대표 전시로는 올해 문화역서울 284의 개관 프로젝트인 <카운트다운>, 덕수궁 

미술관의 <추상하라!>, 2010년 런던에서 진행한 <마인드 프로젝트>, 2009년 프랑스 파리의 Espace 

Commines에서 열렸던 <vide & plénitude>, 아트선재센터 단체전 <플랫폼 인 기무사>가 있으며 

아뜰리에 705 개인전 <달과 그의 친구들>, 2007년 성북동에서의 개인전 <빈 공간>, 2006년 국제갤러리 

개인전 <아주 작은 집>과 시드니 비엔날레, 2003년 삼성미술관 리움의 <마인드 스페이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의 <8인의 한국 현대미술전> 등이 있다. 

 

드로잉 및 평면, 설치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작품들로 국내외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작가는 

삶과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시적이고 사색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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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곳 

2006-2011 

비디오 프로젝션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우리는 모두 여행자 

2011 

텍스트, LED, 합성수지, 철판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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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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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트리 W 

2011 

철, 7개의 형광등 

170 x 71 x 71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12편의 신기루 

2011 

영상설치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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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2편의 신기루 

2011 

세부 설치 전경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12편의 신기루  

2011 

스틸 이미지, 루치아노 비스콘티 <베니스에서의 죽음> 中  

영상 

“Courtesy of the artist” 

 



 

 

  보 도 자 료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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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의 신기루  

2011 

스틸이미지, 베르너 헤어조크<파타 모르가나> 中  

영상 

“Courtesy of the artist” 

 

 

 

 

 

 

 

 

 

 


